
입력 2022.11.11 10�08

https://m.hankookilbo.com/
javascript:onClickLogo()


아이피트(대표 박덕근)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0년 이상 근무 중인 박덕근 박사가 ‘보온재 비

해체식 배관 손상 평가기술’을 토대로 2018년 11월 설립해 연구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연

구원창업회사이다. 이 회사는 펄스와 전류를 이용해 10cm 이상 두께의 보온재를 해체하지 않고

도 내부 배관의 손상을 검사할 수 있는 기술과 열교환기 등의 튜브 겉과 속을 사진으로 찍듯 검사

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.

보온재 비해체식 배관검사 장비는 정유회사나 발전설비에서 가동 중단없이 간편하게 배관의 이상

을 검사하는 기술이다. 이로써 배관이 중요한 발전소 및 정유 분야뿐만 아니라 교량, 건물, 철도,

항공 등 모든 구조물 설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, 분석할 수 있게 됐다.

아이피트는 국내에 대체기술이 없어서 주로 미국과 네덜란드에 의존하고 있는 보온재 비파괴 검

사기술의 국산화는 물론 인공지능 로봇을 탑재한 지능형 검사장비 개발로 해외시장 진출도 추진

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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